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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 마립간시기에 조영된 능묘에는 중앙아시아 및 서아시아에서 들어온 외래문물이 묻혔다. 기성품으로 

들어온 외래문물은 그 계통이 다양한 게 특징이다. 이를 두고 신라가 다양한 권역과 직접 교류한 결과라고 

보는 것은 억지스럽다. 계통의 다양성은 동북아시아를 아우르는 중심권역이 집하한 외래문물을 일관된 교

역체계 안에서 주변 권역으로 다시 유통시켰음을 반증한다, 즉 신라 마립간시기의 서역계 외래문물은 중국 

중원과의 대외교섭을 통해 2차적으로 이입된 것이다. 아울러 신라 마립간시기에는 위세경제가 체계화된 

때였으므로, 외래문물은 왕경에 집중되었다. 신라 왕경과 주변 지역 사이에는 위세경제에서도 차별이 있었

고, 외래기성품은 왕경의 최상위계층에게만 나눠준 위세품이었다.

강사: 함순섭 국립경주박물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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